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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ardiovascular risk factors on hearing loss by vascular damage,
such as in atherosclerosis. 

Method: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part of a study for the health effects of air-craft noise from 13
July 2005 to 13 January 2006. In this study 810 residents were selected from 13 villages in Pyeongteck
City.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stratified by gender. Individuals, who had conductive hearing loss,
were excluded form this investigation. Cardiovascular risk factors were divided into medical risk factors
(mean arterial pressure (MAP), blood glucose, triglyceride) and behavioral risk factors (smoking, alco-
hol). The degree of atherosclerosis was determined by aPWV. Pure tone air conduction hearing thresh-
olds were obtained at frequencies of 1000 and 4000 Hz. As for statistic data analysis,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s were used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factors on hearing loss and aortic pulse
wave velocit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factors.

Results: According to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s among males, age, aircraft noise, aPWV were
associated with hearing loss. In females, age and aircraft noise were associated with hearing loss. Thus
cardiovascular risk factors were not directly involved in hearing loss. However, cardiovascular risk fac-
tors such as alcohol, MAP in males and MAP, blood glucose in femal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on aPWV according to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ing.

According to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 indirect relationship was observed between
cardiovascular risk factors and hearing loss by atherosclerosis, which was measured by aPWV. In males,
medical risk factor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therosclerosis (β±SE: 0.07±0.03, p=0.03).
Atherosclerosis was also associated with hearing loss (β±SE: 2.01±0.89, p=0.03). In females, medial
risk factors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therosclerosis (β±SE: 0.08±0.02, p=0.00), but atheroscle-
rosis wa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earing loss.

Conclusion: Although noise exposure is a known major threat to hearing loss,  understanding of car-
diovascular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hearing loss also take a significant role in preventing h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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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청력장애의 원인은 유전과 같은 선천적 요인과 소음성

난청과 같은 후천적 요인이 있다. 후천적 요인 중 특히

소음성 난청은 소음작업 근로자들의 청력장애의 주요 원

인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근로자의 청력손실을 소음만

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최근 소음성 난청에 유기용제1),

중금속2) 뿐 만 아니라 흡연3), 고혈압4), 당뇨5), 고지혈증6)

등의 심혈관 위험인자가 소음성 난청을 악화 시킬 수 있

다는 보고가 있다. 심혈관 위험인자는 조절할 수 있는 요

인과 조절할 수 없는 요인으로 구성된다. 조절할 수 있는

요인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음주, 운동, 비

만, 식습관 등이 있고, 조절할 수 없는 요인은 성별, 연

령, 가족력 등이 있다. 

심혈관질환 및 심혈관 위험인자가 청력저하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다7-10).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말초혈관질환 등 심혈관질환과 청력저하가 관련

이 있다는 보고7)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알코

올 등과 같은 심혈관 위험인자 중 각각 인자와 청력 저하

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한 보고가10) 있었다. 하지만 심

혈관 위험인자들이 혈관장애를 통하여 청력저하에 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경로에 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1993년 Gates등7)이 1,662명의 프레밍험(Framin-

gham)의 코호트를 상으로 심혈관질환과 청력손실의

상관성을 보고하면서 심혈관 위험인자가 달팽이관으로 혈

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향을 주어 청력이 저하되는 것으

로 추측하 다. 따라서 심혈관 위험인자는 죽상동맥경화

와 같은 혈관장애을 통해 청력저하에 향을 준다고 가정

할 수 있다. 

한편 죽상동맥경화는 동맥 맥파속도를 통하여 간접적

으로 측정할 수 있다. 동맥 맥파속도는 비침습적으로

동맥의 경직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죽상동맥경화의 정도

를 반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11,12).

이에 본 연구는 심혈관 위험인자가 죽상동맥경화를 통

하여 청력손실에 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상 및 방법

1. 상

본 연구는 평택시에 위치한 13개 마을 주민을 상으로

비행기 소음의 건강 향 조사의 일환으로 2005년 7월 13

일부터 2006년 1월 13일까지 6개월 동안 수행되었다.

20세 이상 실제 거주인구 1,613명중 917명이 참석하

다. 시행된 주민건강조사 참여율은 56.9% 다. 최종 연

구 상자는 조사 참여자 가운데 이학적 검사와 고막운동

성 검사에서 전음성 난청이 없었던 810명으로 하 다.

연구 상의 구체적인 선정과정과 소음 측정, 이학적 검

사, 고막운동성 검사, 순음청력검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 지역주민을 상으로 하여 비행기 소음의 여러 건강

향을 종합하여 보고한 김현주 등13)의 논문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2. 방법

1) 심혈관 위험인자의 측정

혈압은 반자동화 혈압측정기(HEM-907, Omron,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검사 상자는 공복 상

태에서 의자에 앉은 자세로 5분간 안정을 취한 후 혈압을

측정하 다. 혈압은 양팔에서 각각 3회 측정하 으며, 3

회 측정된 혈압에서 가장 근접한 2회 측정값의 평균을 구

하 다. 양팔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높은 혈압을 검사

상자의 기준혈압으로 하 다. 여기서 평균동맥압력

(mean arterial pressure: MAP)은 이완기 혈압

(diastolic blood pressure)에 맥압(pulse pressure)의

1/3을 더하여 계산하 다14,15).

혈당 및 중성지방측정은 8시간 이상 공복 후, 아침에

항응고제가 없는 튜브(BD vacutainer, Korea)에 채혈

한 후, 자동혈액분석기기(Modular DP, Roche Diag-

nostics, Switzerland)로 분석하 다. 

흡연력과 음주력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

으며, 훈련받은 연구원에 의하여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

다. 음주량 측정은 소주 한 병(360 ml)당 알코올 용량

을 72 g으로 환산하고, 맥주 한 병(330 ml)당 알코올

용량을 12 g으로 각각 환산하여, 하루 음주량에 음주 년

수를 곱하여 계산하 다16). 흡연의 경우 하루 흡연 갑 수

에 흡연 년 수를 곱하여 계산하 다.

2) 동맥 맥파속도의 측정

동맥 맥파속도는 반자동화기기(PP-1000, Hanbyul

Meditech, Korea)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피검자가

침 에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압전센서(tonome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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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s. Therefore, scrutinization of the etiologic factors for hearing disability may introduce a detailed strat-
egy to abate the prevalence of hearing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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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를 좌측 경동맥과 좌측 퇴동맥에 부착하고 이

센서를 통하여 맥파(pulse wave)를 검출, 기록하 다.

동맥 맥파속도를 측정하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17). 맥

파가 동맥에서 전파되는 시간(Δt)은 경동맥에서 퇴동

맥까지 맥파가 전파되는 시간으로 구하 다. 맥파가 전파

되는 거리(Δd) 는 검사 상자의 키에서 입력된 공식에

의하여 구하여졌다. 동맥 맥파속도는 이렇게 구해진 맥

파가 전파되는 시간을 맥파가 전파되는 거리로 나누어 구

하 다. 

3) 청력의 측정

순음청력검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정도관리 교육을

받은 두 명의 임상병리사가 시행하 다. 청력검사의 장소

는 비행기소음 노출군, 비노출군 모두 동일 장소에서 시

행하 으며, 비행기 소음의 향이 가장 적다고 생각되는

지역을 선정하 다. 선정된 장소는 새로이 조성된 신도시

에 위치해 있으며, 주위 700 m 이내 소음 발생원이 없는

곳으로, 신설 중학교(2005년 개교)로 정하 으며, 방음

처리가 되어있는 부스(SA-1200, Single wall, Korea)

안에서 1000, 4000 Hz에 하여 기도청력검사를 시행하

다. SA-1200의 소음차음 정도는 1000 및 4000 Hz에

서 각각 45, 58 dB 정도이다. 실제 국내 특수건강진단에

서 사용되고 있는 단일 벽 부스(single wall booth)의

소음차음 정도는 김규상 등18)의 연구에 의하면 1000 및

4000 Hz에서 각각 33.5±9.6 dB, 27.7±7.2 dB 정도

이다. 

3. 자료의 분석

통계분석은 SPSS 15.0과 Amos 7.0을 사용하 다. 

심혈관 질환의 성별 차이를 고려하여 성별로 층화하여

분석하 다19). 분석에서는 Gates 등7), Agrawal 등10)의

연구와 같이 순음청력검사 1000 Hz에서 청력이 나쁜 쪽

귀를 상으로 하 다.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는 연속변수

에서 독립 t-검증을, 범주형 변수에서는 카이제곱검증을

하 다. 

청력손실에 향을 미치는 인자는 단변량 분석에서 나

이, 비행기 소음, 동맥 맥파속도, 흡연, 알코올, 혈압,

혈당, 중성지방 등 모두 관련되어 있었다. 동맥 맥파속

도에 향을 미치는 인자는 단변량 분석에서 나이, 흡연,

알코올, 혈압, 혈당, 중성지방 등이 관련되어 있었으며,

비행기 소음은 동맥 맥파속도와 관련이 없었다.

심혈관 위험인자는 죽상동맥경화와 같은 혈관장애를 통

하여 청력저하에 향을 준다는 가설을 규명하기 위하여,

심혈관 위험인자와 죽상동맥경화의 지표인 동맥 맥파속

도와 관련성을 단변량 분석에서 관련된 인자를 모두 포함

시켜 다중선형회귀분석을 하 다. 또한 죽상동맥경화와

같은 혈관장애가 청력에 향을 주는 지를 분석하기 위하

여 단변량 분석에서 청력과 관련된 인자를 모두 포함시켜

다중선형회귀분석을 하 다.

각 인자들 간의 경로분석은 Amos 7.0을 사용한 구조

방정식을 통하여 분석하 다. 구조방정식의 경로는 단변

량 분석에서 관련성이 없었던 비행기 소음과 동맥 맥파

속도를 제외한 관련성이 있었던 경로를 모두 포함시켰다.

구조방정식에서 사용한 잠재변수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청

력손실(hearing loss), 죽상동맥경화(atherosclerosis),

행동적 위험인자(behavioral factor), 의학적 위험인자

(medical risk factor), 소음(noise) 및 노화(aging)의

6가지 잠재변수를 사용하 다. 각각 잠재변수(latent

variable)의 관측변수(observable variable)는 청력손

실의 경우 1000 Hz 및 4000 Hz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2

가지 변수를, 죽상동맥경화의 경우 동맥 맥파속도 단일

변수를, 행동적 위험인자의 경우 음주와 흡연 2가지 변수

를, 의학적 위험인자의 경우 혈당, 중성지방, 평균동맥압

력 3가지 변수를, 노화(aging)의 경우 연령(age) 단일

변수를, 소음(noise)의 경우 비행기 소음(aircraft

noise) 단일 변수를 사용하 다. 

결 과

1. 연구 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는 총 810명으로 남성군 354명, 여성군 456

명이었다. 연령, 평균동맥압, 혈당, 중성지방, 1000 Hz

청력역치는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었다. 항공기 소음노출

은 남성군에서 263명(74.3%)로 여성군에서 307명

(67.3%)보다 더 많았으며(p<0.05), 동맥 맥파속도는

남성군에서 8.3±1.2 m/s로 여성군에서 7.7±1.0 m/s

보다 더 빨랐다(p<0.001). 흡연은 남성군에서 18.1±

22.9 pack-years, 여성군에서 1.3±6.9 pack-years로

남성군에서 더 많았다(p<0.001). 음주는 남성군에서

867.4±1900.2 g/day-years, 여성군에서 26.6±105.4

g/day-years로 남성군에서 더 많았다(p<0.001). 4000

Hz의 청력역치는 남성군에서 48.4±28.0 dB이었으며

여성군에서는 36.1±25.7 dB로 남성군에서 더 높았다

(p<0.001)(Table 1).

2. 청력손실과 관련된 인자에 한 다중선형회귀

분석

남성군에서 1000 Hz의 청력손실과 관련된 인자는 나

이, 비행기소음, 동맥 맥파속도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

정종도 등∙심혈관 위험인자의 청력손실에 미치는 향



한 연관성이 있었으며(p<0.05), 평균동맥압은 청력손실

과 음의 방향의 연관성을 보 다(p<0.05). 그 외 흡연,

음주, 혈당, 중성지방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4000 Hz의 청력손실과 관련된 인자는 연령뿐이

었고(p<0.05), 평균동맥압은 청력손실과 음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 여성군에서 1000

Hz의 청력손실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인자는 연령, 비

행기 소음이었으며, 4000 Hz의 청력손실과 관련된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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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unit: M±SD

Male (n=354) Femalep (n=456) P

Age* (yrs)
20~29 36(10.2) 026(05.7) 0.141�

30~39 28(07.9) 033(07.2)
40~49 43(12.1) 067(14.7)
50~59 71(20.1) 090(19.7)
60~69 84(23.7) 130(28.5)
70≤ 92(26.0) 110(24.1)
M±SD 56.5±16.6 57.9±15.2 0.197�

Aircraft-noise* 
Yes 263(74.3) 307(67.3) 0.036�

No 091(25.7) 149(32.7)
Aortic pulse wave velocity (m/sec) 08.3±1.20 7.7±1.0 0.000�

Smoke (pack-year) 18.1±22.9 1.3±6.9 0.000�

Alcohol (g/day-years) 0867.4±1900.2  026.6±105.4 0.000�

Mean arterial pressure (mmHg) 98.6±12.0 96.8±13.3 0.051�

Glucose (mg/dl) 94.1±23.7 95.0±23.2 0.573�

Triglyceride (mg/dl) 160.5±136.9 0144.2±95.500 0.057�

Hearing threshold (dB)
1000 Hz 29.0±19.9 30.6±21.6 0.287�

4000 Hz 48.4±28.0 36.1±25.7 0.000�

* : unit, No.(%), � : chi-square test, � : by t-test

Table 2. Factors related to hearing loss on 1000 Hz and 4000 Hz by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1000 Hz 4000 Hz

Unstandardized Standardized p Unstandardized Standardized p
β SE β β SE β

Male (n=354)
Age 0.47 0.07  0.38 0.00  1.00 0.09  0.57 0.00 
Aircraft noise 5.26 2.31  0.12 0.02 4.04 2.93 0.06 0.17 
aPWV* 2.26 0.97 0.14 0.02 2.09 1.23 0.09 0.09 
Smoke 0.02 0.05 0.02 0.67 0.01 0.06 0.01 0.86 
Alcohol 0.00 0.00 -0.01 0.83 0.00 0.00 -0.01 0.83 
MAP� -0.17 0.08 -0.10 0.04 -0.29 0.11 -0.12 0.01 
Glucose 0.04 0.04  0.04 0.39 0.08 0.05 0.07 0.13 
Triglyceride -0.01 0.01 -0.06 0.24 -0.01 0.01 -0.06 0.17 

Female (n=456)
Age 0.69 0.08 0.45 0.00 1.04 0.08 0.58 0.00 
Aircraft noise 6.29 2.05 0.14 0.00  3.82 2.25  0.07 0.09 
aPWV -0.96 1.10 -0.04 0.38 -0.29 1.20 -0.01 0.81 
Smoke -0.01 0.13  0.00 0.93  0.10 0.14  0.03 0.51 
Alcohol -0.01 0.01 -0.07 0.13 -0.01 0.01 -0.05 0.20 
MAP 0.00 0.08  0.00 0.98 -0.03 0.09 -0.02 0.72 
Glucose 0.01 0.04 0.01 0.87  0.01 0.05  0.01 0.77 
Triglyceride 0.01 0.01  0.04 0.41  0.00 0.01  0.01 0.83 

*: aortic pulse wave velocity, �: mean arterial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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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령이었다(p<0.05)(Table 2).

3. 동맥 맥파속도와 관련된 인자에 한 다중선

형회귀 분석

남성군에서 동맥 맥파속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

성이 관찰된 인자는 연령, 음주, 평균동맥압이었고

(p<0.05), 그 외 흡연, 혈당, 중성지방 등은 의미가 없었

다. 여성군에서 연령, 평균동맥압, 혈당 등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연관성이 관찰되었다(p<0.05). 그 외 흡연, 음

주, 중성지방 등은 의미가 없었다(Table 3).

4. 심혈관 위험인자의 청력손실에 관한 향: 구조

방정식을 이용한 경로분석

남성군에서 구조방정식에 의한 경로분석에서는 의학적

위험인자의 죽상동맥경화에 한 향(β±SE: 0.07±

0.03, p=0.03)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관찰되었

으며, 죽상동맥경화의 청력손실에 한 향(β±SE:

2.01±0.89, p=0.03)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의학적 위험인자의 청력에 한 직접

적인 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

다. 따라서 의학적 위험인자는 죽상동맥경화를 통하여 청

력에 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연령의 죽상동맥경화

에 한 향(β±SE: 0.05±0.02, p=0.01)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연관성이 관찰되었으나, 청력에 한 향은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다. 소음 또한 청력손실에 한

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다. 

여성군에서 구조방정식에 의한 경로분석에서는 의학적

위험인자의 죽상동맥경화에 한 향(β±SE: 0.08±

0.02,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관찰되었

으나, 죽상동맥경화의 청력에 한 향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연령의 청력손실에 한

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으나(β±SE:

0.71±0.09, p=0.00), 동맥경화에는 유의한 연관성이 없

었다. 의학적 위험인자, 행동적 위험인자, 소음의 청력에

한 직접적인 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관

찰되지 않았다(Fig. 1). 

고 찰

본 연구에서, 청력손실에 관련된 인자들의 다중선형회

정종도 등∙심혈관 위험인자의 청력손실에 미치는 향

Table 3. Factors related to aortic pulse wave velocity by multi-
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Unstandardized Standardized
p

β SE β

Male (n=233)
Age 0.03 0.00  0.46 0.00 
Smoking 0.00 0.00  0.02 0.76 
Alcohol 0.00 0.00 0.10 0.04 
MAP* 0.01 0.00 0.15 0.00 
Glucose 0.00 0.00 0.02 0.62 
Triglyceride 0.00 0.00 0.03 0.48 

Female (n=577)
Age 0.02 0.00  0.23 0.00 
Smoking 0.01 0.01  0.07 0.09 
Alcohol 0.00 0.00 -0.040 0.34 
MAP 0.02 0.00  0.28 0.00 
Glucose 0.00 0.00  0.12 0.01 
Triglyceride 0.00 0.00  0.02 0.62 

*: mean arterial pressure

Fig. 1. Regression weights and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in parenthesis) on path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 p<0.05, Abbreviation: TG=triglyceride, MAP=mean arterial pressure, aPWV=aortic pulse wave velocity. 



귀 분석한 결과, 연령, 소음, 동맥 맥파속도 등이 청력

손실에 관련되어 있었으며, 평균동맥압, 혈당, 중성지방

그리고 알코올 등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연관성을 보

여주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동맥 맥파속도에 관련된

인자를 다중선형회귀 분석한 결과, 알코올, 평균동맥압,

혈당 등이 동맥 맥파속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련

성이 있었다. 이러한 다중선형회귀 분석의 결과로 볼 때,

심혈관 위험인자의 청력손실에 한 직접적인 연관성은

잘 나타나지 않았으나, 심혈관 위험인자의 죽상동맥경화

를 통한 청력손실에 한 간접적인 연관성은 어느 정도

잘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다중선형회귀 분석에서 청력에 한 평균동맥압

의 향을 보면, 청력손실에 음의 방향으로 통계적 의미

가 있게 관련되어 있다. 현재까지 혈압이 직접적으로 청

력에 향을 주는지, 혈압이 죽상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향을 주는 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앞선 연구에서 심혈관 위험인자로 인한 질병과 청

력의 연관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7-10). 또한 혈압과 청력

이 관련이 있다고 한 연구도 혈압에 의한 2차적인 죽상동

맥경화와 같은 변성을 혼란변수로 고려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혈압이 자체로 청력손실을 유발하는 것인지, 죽상

동맥경화와 같은 2차적인 변성을 통하여 향을 미치는

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4). 연령에 따른 청력손실과 혈

압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Rosenhall 등20)의 연구에서도

확증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혈압보다는

혈압에 의한 심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 청력과 죽상동맥경화에 향을 주는 모든

관계를 동시에 고려한 구조 방정식에서는 의학적 위험인

자의 청력에 한 직접적인 향보다는 죽상동맥경화를

통하여 청력에 향을 미치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관찰되고 있다. 따라서 심혈관 위험인자가 청력손실에

항을 미치는 기전은 죽상동맥경화와 같은 2차적인 변성

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향을 줄 것이라 추측된다. 이러

한 심혈관 위험인자의 청력에 한 향이 직접적인 것인

지, 간접적으로 향을 주는 것인지는 심혈관질환이라는

변수를 보정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구조 방정식에서 모델이 자료를 잘 반 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면, 모델의 적합도 지수 CFI 와

RMSEA는 남성군에서 각각 0.976, 0.036이며 여성군

에서 각각 0.979, 0.036로 모델이 자료의 결과를 잘 반

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모델의 적합도 지수 CFI

는 0.95이상, RMSEA는 0.05이하 시 모델이 적합하다

고 판단한다.

구조 방정식에서 남녀 모두에서 의학적 위험인자의

동맥 맥파속도에 한 향을 잘 보여 주고 있으나 동

맥 맥파속도의 청력에 한 향은 남성군에서만 유의하

며 여성군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여성군에 있어서 죽상동맥경화의 정도가 남성군보다

덜 하여 청력에 한 향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추측되며, 여성호르몬 에스트로젠은 혈관을 보호하는 효

과가 있다19).

소음은 청력에 향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점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은 본 구조방정식에서

저주파와 고주파를 통합한 청력과의 관계를 모형으로 나

타내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각각의 주파수

별로 보았을 때는 소음과 청력이 관련되어 있었고, 특히

고주파가 아니라 저주파에 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본 연구 상의 연령이 남성에서 56.5±16.6세이

며, 여성에서는 57.9±15.2세로 높은 집단이라는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소음성 난청은 고주파에서

시작하여 저주파로 진행하며 어느 정도 진행을 하면 개

멈추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낮은 연령에서는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아 소음성 난청을 잘 보여주나, 높은 연

령에서는 고주파에서 진행한 소음성 난청의 역치 저하가

멈추고 저주파로 진행하여 퇴행성변화와 겹쳐지기 때문에

저주파에서 소음의 향이 더 잘 나타난다고 추측된다.

본 자료를 이용하여 비행기 소음과 청각학적 평가 결과

의 관련성에 한 연구21)를 살펴보면 남성 우측 귀 500,

1000 Hz, 여성 좌측 귀 500, 1000 Hz, 여성 우측 귀

500, 1000, 2000, 4000, 6000 Hz에서 유의한 청력역

치의 차이가 있었다. 비행기 소음의 청력손실에 관한 다

른 연구를 살펴보면, 한상환 등22)은 비행기소음과 청력손

실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하 다. 이경종 등23)

은 저음 역(500, 1000, 2000 Hz의 평균), 4000 Hz,

고음 역(6000, 8000 Hz의 평균)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 다. 또한 조성일 등24)은 미공군사격장 주변 주민

을 상으로 500, 1000, 2000, 4000 Hz의 평균청력역

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회화 역의 장애를

나타내는 3분법에 따른 난청(500, 1000, 2000 Hz의 평

균)의 유병률은 폭로군에서 24.0%, 비폭로군에서

13.4%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노출군과 조군의

응비는 2.03으로 보고 하 다.

청력손실과 심혈관 위험인자에 한 국내외 연구를 살

펴보면 정성필 등25)은 한 학병원에서 종합검진을 한

3,827명을 상으로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총콜레

스테롤, 저 도지단백콜레스테롤, 중성지방질, 죽상동맥

경화지수(총콜레스테롤/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등이 청

력역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 다. Gates 등7)은

프래밍험 코호트 자료의 단면분석에서 관상동맥질환

(coronary heart disease), 뇌졸중(stroke), 간헐적 파

행(intermittent claudication) 등의 심혈관 질환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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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과 청력손실의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혈압, 총콜

레스테롤, 중성지방, 당뇨, 흡연 등의 심혈관 위험인자와

청력손실의 상관성은 보여주지 못하 다. 하지만 Gates

등은 이러한 이유는 청력손실에 향을 주는 다른 인자들

의 효과 때문에 가려져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하

다. Torre 등8)은 남녀 1,501명을 상으로 이음향방사검

사를 통하여 급성심근경색의 과거력이 있는 여자에서 달

팽이관의 장애가 2배정도 많다고 하 다. 하지만 급성심

근경색이 있는 남자에서는 이러한 관련성이 없었다고 보

고하 다. Agrawal 등10)은 미국 국립건강 양조사에 참

석한 5,742명을 상으로 각 주파수별 25 dB이상의 청

력손실에 하여 난청 유병률의 증가는 나이와 행동요인

(흡연), 심혈관 위험인자(고혈압, 당뇨 등), 소음의 함수

로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 즉 위험인자가 많아질수록 난

청 유병률은 증가한다고 보고 하 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과 청력손실의 관련성이 없다는 문

헌을 살펴보면, Drettner 등26)은 1,000명의 50 남자

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콜

레스테롤, 흡연 등의 심혈관 위험인자와 청력저하는 관계

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전음성 난

청자 238명을 제외한 뒤 소음 노출군과 비노출군, 흡연

군과 비흡연군으로 층화하여 분석한 결과, 비소음 노출군

우측 귀의 청력저하와 흡연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여 심

혈관 위험인자의 청력저하 가능성을 일부 제시하 다.

Parving 등27)은 코펜하겐 남성연구(Copenhagen male

study)에서 3,387명의 남자들을 10년간 추적 검사에서

청력문제와 고혈압, 협심증, 과거 심근경색 등은 관련이

없다고 하 다. 하지만 이 연구는 실제 청력을 측정한 것

이 아니라 설문조사에 의해 자가 청력손실을 판단하 으

며, 여기에서 의사에 의해 진단받은 간헐적 파행(inter-

mittent claudication)은 청력저하와 상관성을 보이고

있어 심혈관 질환과 청력저하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Karamitsos 등28)은 30명의 허혈성 심질환자와 심질환이

없는 조군을 설정하여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뇌간반응

(auditory brainstem response) 검사를 하 다. 여기

에서 두 군 간의 순음청력검사상 청력역치의 차이가 없다

고 하 지만, 청성뇌간반응 검사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 다. 

흡연과 청력손실의 연구에서는 Gates 등7)의 프레밍험

연구에서 흡연과 청력손실의 관계를 밝히지는 못하 고,

Brant 등9)의 볼티모어 종단적 노화연구(Baltimore

longitudinal study of aging)에서도 531명의 백인 중

산층을 상으로 흡연과 청력손실의 관계를 밝히지 못하

다. 하지만 Cruickshanks 등3)의 3,758명을 상으로

한 규모 코호트 연구에서 흡연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

다 청력저하가 1.69배(95% CI 1.31-2.17)많다고 보고

하 다.

음주와 청력손실의 관계는 Rosenhall 등29)이 종단적

코호트 연구(longitudinal cohort study)에서 만성 알

코올남용이 청력저하와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

지만 Helzner 등30)과 Fransen 등31)은 적당한 음주는 청

력저하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혈관이 각종 위험인자들의 향을 받아 손상을 받게 되

면, 초기에는 기능상의 이상이 오고, 이어 구조적 이상이

진행하게 되어 혈관의 경직도는 점차 심해지게 된다32).

즉, 혈관경직도는 혈관 손상을 종합적으로 반 한다고

본다. 따라서 위험인자들이 무증상의 혈관 손상의 단계

를 지나, 심혈관질환을 발병하게 되는 과정을 혈관경직

도를 계측함으로 추적할 수 있다32-34). 실제로 임상에서

혈관경직도의 지표인 동맥 맥파속도는 심혈관질환의

이환 및 사망을 예지할 수 있는 독립된 지표라고 보고되

고 있다35). 또한 전통적인 위험인자들과는 다르게 혈관

손상의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혈관 장애의 지표로도

인지되고 있다34). 그리고 맥파속도는 혈관의 손상유무 또

는 정도를 반 함으로 죽상동맥경화를 추정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11,12). 

심혈관 위험인자와 동맥 맥파속도의 관계에 한 국

내 논문을 살펴보면 공정옥36) 등이 일부 제조업체 남자

근로자 234명을 상으로 혈압, 혈당, 총콜레스테롤, 직

업적 긴장 등이 맥파속도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

다. 이수화 등37)은 건강검진센터에 내원한 성인들 중 임

의 선택한 305명을 상으로 나이, 성별, 공복혈당, 수축

기 혈압, 이완기 혈압, 평균혈압, 맥압, 총콜레스테롤,

저 도지단백 등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 다. 

그리고 최근 심혈관 위험인자와 혈관장애로 인한 청력저

하의 관련성을 보는 몇몇 연구가 있었다. Pillsbury는38)

총 콜레스테롤의 증가가 미세혈관장애를 통해서 청력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고, Schknecht와 Gacek은39)

측두골 표본으로 연구를 하여 청력저하를 4가지로 분류 하

으며, 전 주파수에서 고르게 청력이 저하 되는 편평형의

청력손실(flat  loss on PTA)은 병리학적으로 달팽이관으

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의 위축(stria vascularis atro-

phy)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 다. 즉, 심혈관 위험인

자가 내이의 달팽이관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장애를

주어 청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보고하 다. Liew 등40)은

1,511명을 상으로 한 단면연구에서, 심혈관 위험인자와

관련된 변화인 망막의 미세혈관 이상과 청력저하는 상당

히 관련성이 있다고(adjusted OR, 2.10: 95% CI

1.09-4.06, p=0.002) 보고 하여 심혈관 위험인자들이

동맥혈관의 장애를 통하여 청력손실과 관련이 있음을 보

여 주었다. 그리고 Agrawal 등10)은 미국 건강 양조사

에 참여한 3,527명을 상으로 하여 청력손실의 원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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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한 역학적 연구에서 흡연 및 당뇨 등의 심혈관 위

험인자에 의한 청력손상이 편평형의 청력손실(flat loss

on PTA)을 보이며, 심혈관 위험인자와 소음은 청력손실

에 상승효과가 있다고 보고하면서, 이러한 이유는 심혈관

위험인자가 달팽이관의 미세혈관 장애를 통하여 청력손실

에 취약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일 것이라 하 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단면연구에 의한 역학조

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로 인과관계에 해는 추론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심혈관 위험인자가 죽상동맥경화를 통

하여 청력저하를 일으키는 지에 한 인과관계는 코호트

연구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청력저

하가 죽상동맥경화의 위험인자가 될 수 없고, 죽상동맥경

화가 심혈관 위험인자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 둘째, 심

혈관 위험인자에 의한 혈관변성을 청력에 직접적인 향

을 줄 수 있는 달팽이관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한 것이 아니라, 동맥의 동맥경직도를 반 하는 경동

맥- 퇴동맥간 맥파속도를 사용하 다. 하지만 달팽이관

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한 맥파속도 측정은 현실

적으로 어려우며, 동맥 맥파속도는 심혈관질환 뿐만 아

니라 뇌의 작은 혈관의 질병과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41)가

있다. 셋째, 심혈관 위험인자와 동맥 맥파속도의 관련

성에 있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치료여부를 고

려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고혈압 환자에 있어서 죽상동

맥경화가 상당히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치료에 의해 혈압

자체는 낮게 측정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하

지만 이러한 점은 심혈관 위험인자와 동맥 맥파속도의

상관성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그동안 청력손실의 원인에 한 연구는 많았지만 심혈

관 위험인자와 청력손실의 관계에 하여 심혈관 위험인

자가 어떻게 청력손실에 향을 주는지 그 기전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동맥 맥파속도의 측

정을 통하여, 심혈관 위험인자가 죽상동맥경화를 통하여

청력손실에 향을 준다는 기전을 제시하 다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청력손실의 더 철저한

예방을 위하여 청력손실의 잘 알려진 원인인자인 소음뿐

만 아니라 심혈관 위험인자를 고려한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요 약

목적: 죽상동맥경화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동맥 맥파속도를 측정하여, 심혈관 위험인자가 죽상동

맥경화를 통하여 청력손실에 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

고자 하 다. 

방법: 본 연구는 평택시에 위치한 13개 마을 20세 이상

성인을 상으로, 비행기 소음의 건강 향 조사의 일환으

로 2005년 7월 13일부터 2006년 1월 13일까지 6개월 동

안 수행되었다. 연구 상자는 전도성 난청자와 순음청력검

사에 협조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 810명에 하

여 분석하 다. 죽상동맥경화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

므로 연구 상자들을 성별로 층화하여 분석하 다.

심혈관 위험인자로서 혈압은 평균동맥압을 사용하 으

며 그 외 혈당, 중성지방, 흡연력, 음주력을 측정하 고,

동맥경화증의 정도는 동맥 맥파속도를 통하여 간접적으

로 측정하 다. 청력검사는 1000 Hz, 4000 Hz에 해

서 기도청력을 측정하 다. 자료의 분석은 다중선형회귀

분석을 통하여 청력손실에 관련된 인자와 동맥 맥파속

도에 관련된 인자를 분석하 고, 각 인자들 간의 청력손

실에 향을 미치는 경로는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분석하

다. 

결과: 청력손실에 향을 미치는 인자는 남성군에서

1000 Hz의 청력손실과 관련된 인자는 나이, 비행기소

음, 동맥 맥파속도 등이며(p<0.05), 4000 Hz에서는

연령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p<0.05). 여성군에서

1000 Hz의 청력손실과 관련된 인자는 연령, 비행기 소

음이었으며, 4000 Hz의 청력손실과 관련된 인자는 연령

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동맥 맥파속도에 향을 미치는 인자는 남성군에서

연령, 음주, 평균동맥압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으며

(p<0.05), 여성군에서 연령, 평균동맥압, 혈당 등이 통계

적으로 의미가 있었다(p<0.05).

구조방정식에 의한 경로 분석을 보면, 남성군에서 의학

적 위험인자의 죽상동맥경화에 한 향(β±SE: 0.07±

0.03, p=0.03)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으며, 죽상동맥경

화의 청력손실에 한 향(β±SE: 2.01±0.89,

p=0.03)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하지만 의학적 위

험인자의 청력에 한 직접적인 향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의학적 위험인자는 죽상동맥경화를

통하여 청력에 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여

성군에서는 의학적 위험인자의 죽상동맥경화에 한 향

(β±SE: 0.08±0.02,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으

나, 죽상동맥경화의 청력에 한 향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결론: 심혈관 위험인자는 청력에 한 직접적인 관련성

이 없었으나, 죽상동맥경화를 통한 간접적인 관련성은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로서 심혈관 위험인자에 의한 청력손

실은 동맥 맥파속도로 측정된 죽상동맥경화와 간접적인

관련 가능성을 제시하 다. 따라서 청력손실의 더 철저한

예방을 위하여 청력손실의 잘 알려진 원인 인자인 소음뿐

만 아니라 심혈관 위험인자를 고려한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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